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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흡연경험이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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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의 연관성
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료조사는 D광역시의 대학생 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흡연경험이 없
는 대학생이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 비하여 구강건강에 대해 더 인식하고 있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행동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이 높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건
강에 대한 실천행동과 구취자각, 흡연경험이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
대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금연교육이 포함된 대학생 맞춤형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구강보건
교육 기회의 확대가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and the practice behavior of oral
health and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based on the smoking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The survey
data included responses from 241 college students in D Metropolitan City.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independent sample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Our results determined that college students
who had never smoked were more aware of oral health and had higher oral health practices than college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smoking. Moreover, the higher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oral health,
the higher the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We also found that the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was 
affected by practice behavior for oral health, awareness of bad breath, and smoking experience. Our 
results indicate the necessity to develop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tailored to college students that
include anti-smoking education. Furthermore, oral health education opportunities must be expanded to 
promote or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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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건강행위를 증진시키는 중
요한 요인으로 금연을 포함시키고 있고,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매년 8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 흡연은 구강과 코 등을 통해 
니코틴을 흡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강과의 직접
적인 접촉을 통해 치아 및 구강조직 변색과 미각의 감퇴, 
구취, 치주질환으로 인한 지각과민, 구강 내 창상 치유 
지연, 구강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구강질환을 발생
시킬 수 있으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구강 내 세
균수가 많고 집락화가 심하여 치주파괴 유병률을 증가시
키므로 같은 치주치료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치료의 효
과가 월등히 낮아진다[2,3]. 이렇듯 구강건강에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치는 흡연은 성인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학생 흡연자는 금연에 대
한 견해나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 등
에 대해 비교적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대
학생을 포함한 20대 흡연자의 구강건강수준은 비흡연자
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4]. 

대학생 시기는 발달과정에 있어서 성숙완료 단계에 해
당되므로 이 시기에 형성된 건강행위와 생활습관은 이후
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구간건강관리습관
과 행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5]. 대학
생의 구강건강습관과 행위를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강건강관련 지식과 행동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올바른 구강건강행위의 실천
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된 경우에 가
능하기 때문이다[6].

구강건강인식이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종합적으
로 반영하는 개념으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기능이나 
증상 및 건강에 대한 인식의 하위 범주 또는 관련된 요인
들을 말하며, 구강건강행위란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건강관련행위로 구강건강행위는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
으며 구강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의 인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7-9].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은 본인이 생각하는 구강건강상
태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건강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구강건강을 증진
시키는 생활습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11]. 

또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은 자신의 구강
건강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구강
건강행위에 대한 실천정도를 더 높일 수 있다[12]. 따라
서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흡연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금연의 필요성을 동기유발 
시키는 것은 흡연자의 구강건강증진과 행동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13]. 왜냐하면 흡연율이 높은 경우에 주관
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4].

하지만 현재까지 대학생과 흡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경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나 대학생 흡연자의 구강건강실태와 지식의 연
관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4,5] 대학생의 흡연경험
이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 흡연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으며, 구강건강에 대
한 지식습득 및 인식정립과 더불어 구강건강관리를 올바
르게 실천하여 대학생의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흡연경험이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
아보고, 주관적 구강건강수준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봄
으로써 대학생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대학생 맞춤형 금
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생애주기에 적합한 구강보건
교육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의 연관성을 파
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2년 6월 10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

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이버폼 온라인 설문지에 자기기입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본 연
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작
성하는 동안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히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문을 통해 공지하였다. 대상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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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25, 검정력은 0.8 수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223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으나 탈락률을 고려하
여 245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4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KYU 2022-04-028-001)
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3문항, 흡연경험 1문항, 구강

관리행태 4문항,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10문항, 구강건
강에 대한 실천행동 10문항, 주관적 구강건강수준 2문항
의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기기입식 방법을 이
용하여 조사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및 구강관리행태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및 전공을 변수로 사용하였

으며, 구강관리행태는 Lee[15]가 이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일일 칫솔질 횟수, 구강관리용품 사용여부, 정기적인 구강
검진 여부, 구취자각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3.2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Seo[16]가 이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구강검
진에 대한 인식 2문항, 칫솔질 관련 3문항, 구강보건교육
의 필요성 1문항, 식습관 1문항, 구강관리용품의 필요성 
2문항 및 흡연 1문항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8이었다.

2.3.3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행동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행동은 Seo[16]가 이용한 도구

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칫솔질의 방법 및 시기 3문항, 구강관리용품 사용여부 2
문항, 식습관 1문항, 구강검진 여부 3문항, 구강보건교육 
1문항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
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74이었다.

2.3.4 주관적 구강건강수준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은 Jung[17]이 국민건강영양조

사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설문문항을 구강건강
상태로 수정하여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Likert 5
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나쁘다’ 1점, ‘매우 좋다’ 5점
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4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일반적 특성 및 구강관리행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

하였으며, 흡연경험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구강관리행
태는 교차분석(χ2 검정)을 시행하였고,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구강건강에 대한 인
식 및 실천행동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의 상관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판정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모
두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구강관리행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강관리행태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66.0%로 남자 34.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은 4학년이 32.4%, 2학년 16.6% 순으
로 나타나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은 비보건계
열이 69.7%로 보건계열 30.3%보다 높게 나타났다. 흡연
경험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1.0%로 ‘경험이 있다’
는 응답 39.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일 칫솔질 횟수
는 ‘2회 이하’가 57.3%로 ‘3회 이상’ 42,7%보다 높게 나
타났다. 구강관리용품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0.2%로 ‘사용 한다’는 응답 39.8%보다 높게 나타났고, 
정기적 구강검진은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4.7%로 
‘받고 있다’는 응답 35.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구취는 
‘자각하지 못 한다’는 응답이 63.1%로 ‘자각 한다’는 응
답 36.9%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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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Smoking experience

Yes
(N=94)

No
(N=147) p

Gender
Male 50(53.2) 32(21.8)

<.001
Female 44(46.8) 115(78.2)

Grade

1st 24(25.5) 41(27.9)

.511
2nd 12(12.8) 28(19.0)
3rd 24(25.5) 34(23.1)
4th 34(36.2) 44(29.9)

Major
Health-related 24(25.5) 49(33.3)

.199
Health-unrelated 70(74.5) 98(66.7)

Number of 
brushes per day

   ≤2 60(63.8) 78(53.1)
.099

   ≥3 34(36.2) 69(46.9)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Yes 32(34.0) 64(43.5)
.142

No 62(66.0) 83956.5)

Regular oral 
examination

Yes 25(26.6) 60(40.8)
.024

No 69(73.4) 87(59.2)

Awareness of 
bad breath

Yes 44(46.8) 45(30.6)
.011

No 50(53.2) 102(69.4)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care behavior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Spec. N %

Gender
Male 82 34.0

Female 159 66.0

Grade

1st 65 27.0
2nd 40 16.6
3rd 58 24.1
4th 78 32.4

Major
Health-related 73 30.3

Health-unrelated 168 69.7
Smoking 

experience
Yes 94 39.0
No 147 61.0

Number of 
brushes per day

    ≤2 138 57.3
    ≥3 103 42.7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Yes 96 39.8
No 145 60.2

Regular oral 
examination

Yes 85 35.3
No 156 64.7

Awareness of 
bad breath

Yes 89 36.9
No 152 63.1

Total 241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care behavior

3.2 흡연경험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구강관리 행태 
흡연경험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구강관리행태는 

Table 2와 같다. 흡연경험에 따른 성별은 남자가 53.2%
로 여자 46.8%보다 흡연을 유의하게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정기적 구강검진은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73.4%로 정기적으로 구
강검진을 받고 있는 경우 26.6%보다 더 흡연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24), 구취자각은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46.8%로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 30.6%보다 
더 구취를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1).

3.3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은 
Table 3과 같다.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은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평균 36.23점, 경험이 없는 
경우는 평균 42.38점으로 나타나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
에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p<.001),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행동은 흡연경험이 있
는 경우가 평균 28.41점, 경험이 없는 경우는 평균 
32.93점으로 나타나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에 구강건강
에 대한 실천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Variable
Smoking experience

Yes
(N=94)

No
(N=147) t(p)

Oral health awareness 36.23±8.64 42.38±4.41 -6.385
(<.001)

Oral health 
practice behavior 28.41±6.27 32.93±4.51 -6.040

(<.001)

Table 3. Awareness and practice behavior of oral 
health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3.4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의 상관관계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과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주관적 구강건강수
준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r=.351, p<.001) 및 실천행
동(r=.41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구강건강인식과 구강건강실천행동(r=.648, p<.001)
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고 구강건강에 대해 높은 실천행동을 보일
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을 위한 행동
을 더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1 2 3
r(p)

 1 = Oral health awareness 1

 2 = Oral health practice behavior .648
(<.001) 1

 3 =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351
(<.001)

.410
(<.001)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and practice 
behavior of oral health and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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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관적 구강건강수준 영향요인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를 독
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와 같으며, 결과에 대한 분석 전 Durbin watson을 확인
한 결과는 1.900이므로 다중회귀분석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VIF의 수치가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에 문제가 없었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32.782 
(p<.001)로 본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회
귀모형의 설명력은 28.4%를 보였다. 독립변수와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결과 구강건강실천행
동(B=.088, p<.001)은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실천행동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수준도 높아지지만, 구취자
각(B=-1.204, p<.001)과 흡연경험(B=-.578, p=.009)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구취를 자각할수록, 
흡연을 경험할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수들이 주관적 구강건강수준
에 미치는 영향력은 구강건강실천행동(β=.276), 흡연경
험(β=-.156,), 구취자각(β=-.320) 순으로 나타나 구강건
강실천행동이 흡연경험과 구취자각보다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ariable B SE β t p VIF

Oral health 
practice behavior .088 .019 .276 4.575 <.001 1.218

Awareness of 
bad breath -1.204 .212 -.320 -5.687 <.001 1.064

Smoking 
experience -.578 .221 -.156 -2.617 .009 1.184

R2(adj.R2)=0.293(0.284), F=32.782(p<.001), 
Durbin watson=1.900

†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Table 5.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oral health level

4. 논의

대학생은 미성년자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흡연
이 가능하여 흡연이 규칙화 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므
로 금연을 유도해야하는 중요한 연령층이며[18], 20대의 
흡연은 담배의 독성에 더 취약하여 그 이후의 삶에 각종 
질병을 초래할 수 있고[19], 흡연자의 구강건강관리수준
은 비흡연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생 흡

연자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필요도는 비흡연 대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실정이다[4,18,19]. 따라서 대학생의 구
강건강수준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바른 구
강건강에 대한 인식과 건강한 구강건강관리행위를 습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0]. 또한, 주관적 구강건강상
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적극적
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인식하는 구강건강상
태는 대학생의 자발적인 구강건강실천행동과 동기유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므로[21] 대학생 스스로 구강건강
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경험에 따
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을 조사하고 주관
적 구강건강수준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비흡연 대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흡연자 모두가 구강건강관리에 대
한 올바른 인식 및 실천행동을 정립하여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생 맞춤형 구강건강수준증진프로
그램 개발 등의 실증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흡연경험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구강관리
행태는 성별, 정기적 구강검진, 구취자각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성별은 남자가 53.2%로 여자 46.8%보다 
흡연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 중 남학생은 
70.2%이고 여학생은 29.8%로 나타나 남학생이 더 흡연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Park 등의 연구[22]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동아리 활동이나 사적인 모임 등에 
여학생들보다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학생들이 
음주나 흡연을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아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며, 여학생들과는 다르게 군 입대를 앞
두고 갖게 되는 스트레스도 흡연을 경험하게 한 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입생 때부터 금연
과 구강건강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학교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금연동아리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기적 
구강검진은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에 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 행태관리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23]. 이는 흡연자들이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고 비흡연자에 비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흡연자들이 정기적인 구강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담배 겉표지에 구강
건강을 위한 정기적인 치과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
구를 삽입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구취자각은 
구취를 자각하는 학생이 흡연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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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슷한 연령대인 군인의 구취관련 요인에 따른 구취
자각도에 대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24]. 이는 
대학생 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강에서 냄
새가 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흡연 후에 느껴지는 구
강의 건조함과 텁텁함 등으로 인한 구취를 자각하여 나
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대학생 흡연자를 위한 금연교
육프로그램과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기회
의 마련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의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흡연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 비하여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흡연자가 흡연의 위험
성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25]. 이는 비흡연 대학생이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얻은 구강보건지식을 더 잘 인식하고 있어서 나타난 결
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 흡연자가 흡연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정보를 구강보
건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인 금연상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행동은 흡연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경험이 있는 대학
생에 비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흡연자의 하루 칫솔질 실천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26]. 이는 비
흡연 대학생이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더 잘 인
식하고 있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구강
건강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 흡연자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
발할 수 있는 금연관련 포스터나 입간판 등을 제작하여 
대학교 내의 건물 곳곳에 설치하거나 지역보건소 내 금
연클리닉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과 주관
적 구강건강수준의 상관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고 
구강건강에 대해 높은 실천행동을 보이는 대학생일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수준도 높게 나타
난 연구[27]와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높을수록 구강건
강증진행위가 높게 나타난 연구[28]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는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건
강한 구강상태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닫고 자
신들의 구강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리행동을 올바르
게 실천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
들이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실천하여 

스스로의 구강건강수준을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 
내 구강보건상담실의 운영과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들의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구강건강실천행동, 구취자각, 흡연경험인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을 위한 실천행동정도가 높고, 자각되는 
구취가 없으며,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일수록 주
관적 구강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행동은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높을수록 구강
건강실천행동이 높다는 연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결
과로[29] 이는 칫솔질 시기 및 시간, 일일횟수 등을 올바
르게 실천하거나 구강관리보조용품 등을 사용하는 대학
생일수록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자부심
을 갖게 되어 스스로의 구강건강수준을 높게 평가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식후나 
간식 후에 칫솔질 등의 구강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별도의 구강관리공간을 마련하여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
취자각은 치아부착물 등급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구취를 
자각하며 구강위생상태는 구취자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30]와 구취자각증상은 구취발생의 주된 원
인인 구강건강상태나 구강건강행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31]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구취의 원인이 
불량한 구강위생상태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
므로[30] 구취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한 
교육과 구취감소에 효과가 있는 치실 및 혀 클리너 등의 
구강관리보조용품의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하며, 구취에 대한 고민과 치료방법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구취클리닉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취로 
인해 대학생들의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낮아지는 상황
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움을 주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경험에 대한 결과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유무에 따른 구강관리 행태 및 관심도를 조사한 연구에
서 흡연자에 비하여 비흡연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더 좋은 수준으로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
다[26]. 이는 비흡연자들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어서 흡연 
등과 같이 구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기피하
며 구강의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신들의 구
강건강상태를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 흡연자가 흡연을 위해 매번 이용하는 흡
연부스 등을 중심으로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에 대한 정보와 사진자료 등을 게시하여 흡연행동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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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고 금연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면조사가 아닌 온라인폼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이므로 연구조사에 동의한 참여자들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문내용에 대
해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다소 어려움
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연구의 대상자를 대전광역
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를 전체의 대학생들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
지만, 대학생들의 흡연경험여부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고 주관적 
구강건강수준과의 연관성까지 알아봄으로써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흡연경험도 중요한 영향요인임
을 제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균일하게 분배하고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흡연경험에 따른 구
강건강수준을 주관적 조사와 더불어 전문가를 통한 객관
적인 구강건강상태조사를 함께 병행하여 분석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는 후속연구의 진행이 요구된다.

대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기 전에 금연교육에 직
접 참여하여 흡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금연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금연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정규교육기관이다[32]. 따라서 금연교육
을 비롯하여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습관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대학생들의 특성에 맞추어 기획
된 금연교육프로그램과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대학생 개개인에게 알맞은 구강관리법 등을 
상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실의 의무적인 설
치방안이 정책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흡연경험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의 연관성을 파
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흡
연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 비하여 
구강건강에 대해 더 인식하고 있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행동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정도와 실천행동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주관
적 구강건강수준에는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행동과 구취
자각, 흡연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주관적 구강건강수

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구강보조
용품에 대한 사용방법 및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중요성과 
흡연이 구취에 미치는 영향 및 구취관리방법 등과 같이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및 특강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대
학생들이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실천행동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금연을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금연상담실의 운영과 금연독
려지원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금연홍보를 위해 대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영
상을 제작하여 대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율을 높이
는 노력이 요구되며 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생 
맞춤형 금연교육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비흡연 대학생뿐 아니라 흡연 대학생의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의 향상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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